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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펀드 수익률   기준일: 2017년 10월20일.    단위:억원, %

유형별 수익률 

유형 1주 3개월 6개월 1년 3년
○국내
국내주식 -0.26  1.01  12.16  17.95  23.43 
    일반주식 -0.25  -0.23  10.45  15.24  15.88 
    중소형주식 -0.62  -3.49  4.41  5.18  3.57 
    섹터주식 -0.13  6.63  13.82  11.67  14.40 
    배당주식 0.34  -0.38  12.21  18.26  28.34 
    기타주식 -0.96  0.73  14.88  21.08  20.51 
    KOSPI200인덱스 -0.39  2.31  18.19  28.34  40.86 
    주식기타인덱스 0.03  3.37  10.81  17.58  31.46 
주식혼합 -0.29  0.33  6.34  9.12  13.18 
채권혼합 -0.11  -0.44  2.28  3.14  6.51 
자산배분 -0.45  0.30  7.26  11.05  17.59 
국내채권 -0.11  0.07  0.39  0.38  5.71 
    국공채권 -0.16  -0.12  0.10  -0.17  4.89 
    회사채권 -0.11  0.25  0.79  1.49  6.44 
    일반채권 -0.10  0.13  0.50  0.32  6.80 
MMF 0.02  0.31  0.63  1.27  4.47 
부동산 -0.16  3.94  20.53  4.49  20.89 
ELF기타 -0.17  3.77  10.64  25.63  25.62 
특별자산 0.08  1.06  2.12  4.30  -10.57 
○해외
해외주식 0.19  7.44  16.75  22.41  33.48 
    중국주식 -0.25  9.64  23.43  26.63  39.17 
    브라질주식 -0.37  16.50  15.02  18.32  7.84 
    러시아주식 0.72  11.77  12.23  23.35  29.15 
    미국주식 0.27  4.57  10.48  20.18  39.94 
    일본주식 1.53  7.88  18.19  27.64  49.36 
    인도주식 1.88  4.81  10.30  21.15  46.40 
    기타국가별주식 0.47  2.93  8.03  13.66  30.95 
    기타해외주식 -1.24  -2.55  -2.50  -3.59 
해외채권 0.04  0.89  1.81  2.88  9.58 
    글로벌채권 -0.01  0.68  1.37  2.15  9.31 
    글로벌하이일드채권 0.11  1.21  2.69  6.71  15.76 
    북미채권 0.04  0.82  2.12  1.57  8.04 
    신흥국채권 0.15  1.44  2.83  6.81  6.61 
    유럽채권 0.45  1.86  3.47  4.67  16.80 
해외주식혼합 -0.06  4.54  12.25  16.93  32.05 
해외채권혼합 -0.08  1.80  4.62  6.15  10.40 
해외자산배분 0.18  1.98  4.67  8.85  18.41 
해외부동산 0.09  1.17  1.88  5.42  10.60 
해외특별자산 0.04  0.39  -1.03  -0.30  -8.55 

운용사별 수익률 

운용사명 1개월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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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동부 3.36  1.78  2,873  10.83  -1.33  3,222  10.63  -7.32  3,369 
이스트스프링 3.09  1.51  5,895  12.22  0.06  6,337  15.23  -2.72  6,917 
교보악사 2.61  1.03  20,072  18.43  6.27  19,760  28.68  10.74  19,615 
유진 2.59  1.01  1,068  17.50  5.34  1,115  25.94  7.99  1,164 
멀티에셋 2.51  0.93  3,089  17.91  5.74  3,038  28.28  10.33  2,704 

○국내주식혼합
하나UBS 0.92  0.51  4,677  7.83  1.49  4,670  9.56  0.44  4,711 
미래에셋 0.82  0.41  5,095  7.19  0.86  5,001  8.91  -0.22  4,803 

○국내채권혼합
흥국 2.21  2.06  845  2.91  0.63  1,274  4.02  0.88  1,468 
이스트스프링 1.17  1.01  1,911  3.54  1.26  2,105  4.56  1.42  2,438 
KTB 0.92  0.77  2,776  3.28  1.0  2,981  4.90  1.76  3,434 
키움투자 0.91  0.76  1,816  3.62  1.34  1,985  4.58  1.44  2,205 

○국내채권
골든브릿지 0.21  0.36  2,978  1.36  0.97  4,068  2.78  2.40  3,726 
유진 0.09  0.25  20,306  0.96  0.57  14,150  2.06  1.68  8,685 
칸서스 0.08  0.24  452  173  87 

○해외주식
KTB 5.41  3.45  2,107  32.86  16.11  1,041  43.73  21.31  764 
동부 3.51  1.55  3,471  20.84  4.09  2,784  23.34  0.93  2,613 
맥쿼리 2.82  0.85  667  24.02  7.27  604  27.42  5.01  572 
하이 2.76  0.79  1,381  20.87  4.12  1,379  23.99  1.58  1,392 
피델리티 2.53  0.57  19,101  12.42  -4.32  17,862  19.25  -3.16  15,280 

○해외혼합
JP모간 2.53  1.68  1,244  9.84  2.74  1,267  8.23  -1.48  1,273 
한국 2.30  1.46  2,978  12.53  5.44  2,818  11.26  1.55  2,551 
흥국 1.84  1.0  809  5.85  -1.25  904  2.57  -7.14  1,046 

○해외채권
피델리티 0.59  0.68  2,708  3.20  1.39  1,791  5.83  2.95  1,566 
JP모간 0.31  0.40  1,699  1.97  0.16  1,878  3.13  0.24  1,866 
블랙록 0.22  0.30  1,790  2.98  1.17  1,919  3.47  0.59  2,228 

펀드명 순자산 1주 3개월 1년 수익
등급 펀드명 순자산 1주 3개월 1년 수익

등급
○국내주식(일반)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자]1(주식)C-F 886  3.21  15.77  19.97  4
이스트스프링업종일등1(주식)C5 620  2.23  1.98  11.35  4
이스트스프링코리아리더스[자](주식)A 1,403  2.22  1.93  11.61  4
신영프라임배당(주식)C-C1 707  0.94  -0.68  18.03  4
신영고배당소득공제[자](주식)C형 657  0.93  -0.54  18.66  3
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주식)(C-C1) 571  0.92  -0.35  18.78  3
신영고배당[자](주식)C1형 1,465  0.91  -0.76  17.75  4
한국투자퇴직연금네비게이터[자]1(주식)(C) 517  0.87  -1.92  14.42  4
신영밸류고배당[자](주식)C형 28,170  0.86  -0.70  18.61  3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자](주식)C형 2,101  0.85  -0.68  17.97  4
신영연금배당전환형[자](주식) 1,478  0.84  -0.76  17.51  4
알리안츠Best중소형[자](주식)(C/C1) 751  0.75  0.04  5.65  4
KB밸류포커스[자](주식)A 9,497  0.70  -2.40  5.33  4
KB연금가치주전환형[자](주식)C 2,441  0.70  -2.43  5.21  4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전환형[자](주식)C 582  0.70  -2.35  5.53  4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 1,535  0.66  0.36  20.27  3
한국투자네비게이터1(주식)(A) 5,852  0.64  -3.03  11.0  4
하나UBS코리아중소형[자](주식)A 609  0.56  -4.12  0.70  4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자]1(주식)C-A 2,402  0.50  -0.91  12.98  4
키움코리아에이스[자]1(주식)C5 601  0.50  0.76  24.92  3
○국내주식(기타)
KB스타코스닥150인덱스[자](주식-파생)A 700  2.57  9.42  18.23 
한국투자ELS지수연계솔루션(주혼-파생)(A) 1,322  0.66  1.76  19.60 
신영밸류우선주[자](주식)C-A 916  0.36  -1.31  21.96 
삼성ELS인덱스[자]HE-1(주식-파생)-A 1,175  0.11  1.46  20.04 
○국내채권
GB단기채1(채권)C-C-W 2,548  0.04  0.66  2.77  1
유진챔피언단기채[자](채권)A 20,626  0.01  0.43  2.09  2
동양단기채권(채권)A 9,511  0.01  0.43  2.34  2
하나UBS파워e단기채[자](채권)C 2,988  0.01  0.32  1.50  3
KTB전단채(채권)C-C 3,974  -0.01  0.30  1.65  3
○국내주식혼합
알파시나브로공모주1(주혼)A 707  0.06  0.28  1.97  5
한국투자신종개인연금50전환형1(주혼) 769  0.03  0.83  10.94  3
개인연금주식3 1,150  -0.07  0.53  11.90  3

○국내채권혼합
KTB플러스찬스증권투자회사5(채혼) 1,129  0.80  1.43  2.78  2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업종일등40[자](채혼)C 1,576  0.71  0.64  4.11  3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2(채혼)-c 974  0.41  0.44  1.59  5

동부단기국공채공모주1(채혼)A 600  0.29  1.30  1.74  5

DGB공모주플러스1(채혼)A 731  0.24  0.17  2.02  3

한국투자퇴직연금네비게이터40[자]1(채혼)(C) 1,490  0.22  -0.85  4.22  3

하이공모주플러스101(채혼)A 796  0.21  1.82  2.50  5

○해외주식
피델리티인디아[자](주식)C-A 591  2.71  4.44  17.89  3

KB스타재팬인덱스[자](주식-파생)A 1,076  2.44  7.82  26.79  3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자]1(주식)C-A 1,687  2.28  6.79  33.16  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1(주식)C-A 807  2.16  6.26  11.14  3

프랭클린재팬[자](주식)A 1,355  1.99  7.30  26.43  3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1(주식)C-A 609  1.77  5.76  21.33  3

한화중국본토[자]H(주식)C-A 993  1.75  11.71  29.01  3

피델리티아시아[자](주식)A 2,797  1.62  9.21  25.28  3

삼성인디아[자]3(주식-파생)(A) 599  1.55  4.39  15.65  4

삼성인디아[자]2(주식)(A) 1,623  1.52  5.48  18.64  3

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1(주식)A1 663  1.50  13.75  32.04  1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1(주식)C-A 522  1.44  5.79  22.68  2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자]1(주식-재간접)C-A 1,748  1.38  9.60  26.18  4

KTB중국1등주[자](주식)C-A 1,383  1.36  20.0  50.06  1

삼성누버거버먼차이나[자]H(주식-재간접)-A 2,799  1.27  11.54  40.11  3

○해외채권
피델리티유럽하이일드[자](채권-재간접)C-A 1,124  0.37  2.53  8.62  1

피델리티아시아하이일드[자](채권-재간접)A 1,092  0.25  1.98  6.0  3

블랙록아시아퀄리티(채권-재간접)(H)(A) 950  0.25  1.57  2.84  3

○해외혼합
JP모간글로벌매크로[자](주혼-재간접)A 510  1.31  7.57  12.17  3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주혼-재간접)C-A 544  0.62  1.92  6.90  5

프랭클린NextStep밸런스드그로스(주혼-재간접)C 1,919  0.49  2.39  9.51  3

* 순자산 500억원 이상, 1년이상 운용된 공모펀드 대상, 1주일 수익률 상위순

*수익등급은 동일 유형내 1년 수익률을 1~5등급으로 구분 

* 클래스 펀드는 대표펀드만 표시,  ETF 제외,  운용규모는 클래스펀드 순자산 총합

‘수소차 관련株’ 일진다이아 고점 찍었나 … 일진홀딩스, 주식 128억 처분

일진그룹 지주회사인 일진홀딩스가 자

회사 일진다이아 주식을 대거 매각했

다. 일진다이아는 수소연료자동차 수

혜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석 달 새 급등

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진홀딩스는 지난 19일 일진다

이아 주식 70만 주(지분율 6.21%)를 시

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128억

원에 처분했다. 주당 1만8308원으로 19

일 종가(1만9900원)보다 8.0% 낮은 가

격이다. 일진홀딩스는 이번 매각으로 

일진다이아 지분이 67.38%에서 61.17%

로 줄었다.

최대주주인 일진홀딩스가 지분을 팔

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일진

다이아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

보다 1700원(8.54%) 내린 1만8200원에 마

감했다. 일진다이아는 수소연료전기차

(FCEV)용 연료탱크를 제작하는 100% 

자회사 일진복합소재의 실적 개선 기대

로 최근 석 달간 45.0% 뛰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사상 최고가(종가 기준)인 2만

4800원에 마감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 공개한 차세대 FCEV는 대당 연료탱

크 두 개가 장착될 예정인데, 일진복합소

재가 연료탱크를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

가 작용했다. 하지만 일진 측은 “현대차

와 독점 공급을 위한 별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일진다이아 주가가 오르자 일진홀딩스

가 지분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는 관측

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에 따르면 일진다이아의 주가수익비율

(PER·주가/주당순이익)은 48.17배로 비

금속광물 업종 평균(14.33배)을 크게 웃

돌고 있다. 코오롱머티리얼(-4.62%) 유니

크(-3.66%) 대우부품(-1.49%) 등 다른 수

소차 관련주도 지난 20일 동반 하락했다. 

이들 종목은 최근 석 달 새 20~30%가량 

올랐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급등하는 수소

차 관련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수소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료인 수소값이 전기보다 비싸 수소차가 

대중화되기까지 걸림돌이 많다는 분석에

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채권형 펀드 수익률 ‘빨간불’
자금 유출 위험 커졌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급락)하면

서 채권형 펀드 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

졌다.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

내에서 판매되는 244개 채권형 펀드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0.11%(지난 

19일 기준)로 나타났다. 국채에 주로 투

자하는 국공채 펀드의 이 기간 수익률은 

-0.23%, 회사채 펀드의 수익률은 -0.11%

였다. 국공채 펀드 중 설정액(7981억원)이 

가장 많은 ‘한화단기국공채’ 펀드를 운용

하는 박하나 한화자산운용 과장은 “한

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

도가 당초 시장 예상보다 빨라지는 분위

기”라며 “당분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기준금

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지난 19일 이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53%포인트 급

등했다.

연초 이후 2조8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된 초단기채 펀드도 수익률 악화

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다. 만기 1년 미만 채권에 투자하는 초단

기채 펀드는 올 들어 미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과 북한 리스크(위험) 등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자금을 짧게 굴리려는 

개인투자자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동양단기채권’ 펀드

를 운용하는 김동환 동양자산운용 차장

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장이 경

색되는 시기엔 운용 채권의 잔존 만기(듀

레이션)가 1년이 채 안 되는 초단기채 펀

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펀

드 자금 유출을 막을 방안을 고민하고 있

다”고 말했다.

대다수 채권형 펀드 운용역은 펀드 수익

률의 추가 하락을 막을 방안이 별로 없다

고 토로했다. 박 과장은 “채권 가격이 큰 폭

으로 떨어졌지만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기

관투자가가 없어 보유 채권을 매도하는 것

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서재춘 미래에셋자

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다음달 한은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시장 금리가 안

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세아그룹 창업주 장손, 세아홀딩스 지분 5% 매수

고(故) 이종덕 세아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전무(39·사진)가 작은

아버지인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68)으로

부터 세아홀딩스 지분 5%를 매수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전무 소

유 투자회사인 HPP는 이 회장으로부터 

세아홀딩스 주식 20만 주(5.00%)를 사들

이는 계약을 지난 18일 맺었다. 취득가액

은 312억원이다. 세아홀딩스 최대주주로

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지분 35.12%를 

보유한 이 전무는 이로써 40%를 웃도는 

의결권을 확보했다.

이번 거래는 이태성 전무가 세아홀딩

스를, 이 전무의 사촌이자 이 회장의 아

들인 이주성 세아제강 전무(39)가 세아제

강을 이끄는 3세 경영 체제에 대한 가족 

합의를 전제로 이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

명이다. 2002년 창업주 타계 후 2세인 이

운형·이순형 형제와 

3세인 이태성·이주

성 씨 네 명은 같은 

지분율로 그룹 경영

에 참여해왔다. 하지

만 2013년 이운형 회

장의 갑작스러운 별

세와 상속으로 균형이 깨졌다. 이후 부친 

지분을 물려받은 이태성 전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세아제강 지분을 처분했고, 

이주성 전무는 반대로 늘렸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3세 경영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오너 3세들의 주식매매가 이뤄지고 있

다”며 “투자회사인 HPP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식 거래는 우량 투자자산 확보 목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아그룹은 1960년 설립한 세아제강

(부산철관공업)을 모태로 자산총액 8조

원 규모 국내 39위 기업집단으로 성장했

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등 

20개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금리 인상 우려에 시장금리 급등

한달 평균 수익률 -0.11% 손실

이태성 전무, 소유 투자사 통해

20만株 312억원어치 취득 계약

의결권 40% 확보 … 지배력 강화

“주요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인플레이

션으로 도로 항만 에너지 등 인프라가 다

른 투자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호주의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인 

IFM인베스터스의 매트 웨이드 전무(사
진)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경제

가 동반 성장하고 있고 무역이 활기를 되

찾는 등 세계 경제의 전망이 밝다”며 이

렇게 말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프라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프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보

통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인프

라 투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투자자

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웨이드 전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ASK 2017-글

로벌 부동산·인프라 투자 서밋’ 참석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과 이메일 인터뷰

를 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

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산 축소 

프로그램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웨이드 전무는 “Fed가 

최근 회의에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으

로) 4조5000억달러까지 불어난 자산 규

모를 오랜 기간에 걸쳐 줄일 것이라고 밝

혔다”며 “한 달에 100억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이는 매우 느린 속도”라고 설명

했다. 이어 “Fed가 자산 축소 계획에 대

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왔기 때문에 신

용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 Fed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이 국채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리스크(위험)와 수익률이 상대적

으로 높은 신용시장으로 옮겨올 것이라

고 내다봤다.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나 기

존 인프라 자산에 돈을 빌려주는 인프라 

대출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웨이드 전무는 인프라 투자가 유망한 

지역으로는 북미, 영국, 서유럽,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꼽았

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들 지역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겨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가에서 

‘탈(脫)탄소화’가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정부와 기업

으로부터 장기 수요가 많아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도 

풍력발전 원가가 화력 발전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현실화하

고 있다고 했다.

웨이드 전무는 “인프라 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

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프라 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기대 수익률

이 낮아졌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나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투쟁

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변

수”라고 지적했다.

IFM인베스터스는 호주의 28개 연기

금이 출자해 2004년 설립한 인프라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다. 연기금이 주주인 동

시에 고객인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운용자

산(AUM) 760억달러(약 80조원) 중 320억

달러를 인프라 지분(equity), 250억달러

를 인프라 대출(debt)에 각각 투자하고 있

다. 상장 주식(180억달러), 사모 주식(10

억달러) 등에도 투자한다. 전 세계 260개 

연기금, 보험회사, 정부기관 등의 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웨이드 전무는 

“IFM인베스터스의 주주와 고객들은 같

은 목적을 가진 기관투자가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美·中 등 주요국 경제 동반성장

도로·항만 등 인프라 수요 커져

美 Fed 자산축소 프로그램

글로벌 경제에 충격 적을 것

OECD국가들 ‘脫탄소화’ 가속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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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영국·유럽·호주에  
  신재생에너지 투자기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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